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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에 뜬 YOUNG 月
젊은달와이파크
비운의 왕 단종이 잠든 장릉과 단종의 유배지 청령포, 국내 최대 규모의 별마로 천문대, 
김삿갓 유적지, 고씨굴, 선돌, 어라연, 한반도 지형, 법흥사, 요선정 요선암. ‘영월 
10경’으로 꼽히는 곳들이다. 이제 여기에 한 곳을 추가해야 할 것 같다. 요즘 영월에서 
가장 ‘핫’하다는 주천면의 복합문화공간 젊은달와이파크다. ‘영월’이라는 지명을 
재미있게 해석한 이름 그대로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다.  

글 김희선 · 사진 전수영 기자

문화 공 간

젊은달와아피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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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대나무
입구에서부터 ‘와!’하는 탄성이 나온다. 하늘을 찌를 듯 힘

차게 솟은 ‘붉은 대나무’숲이다. 붉은 강철 파이프를 이어 

만든 대숲은 초록빛 산, 파란 하늘과 대비되면서 강렬한 에

너지를 내뿜는다. 보는 방향에 따라 구름과 산, 정자가 대

숲과 어우러지며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붉

은 대나무’는 대지를 화폭 삼아 대형 설치미술을 하는 최옥

영 작가의 작품이다. 강원도 강릉 출신인 최 작가는 강릉의 

오죽을 생각하며 대나무숲을 만들었다. 주변 자연의 초록

색과 가장 대비되는 붉은색으로 젊은달와이파크의 넘치는 

에너지를 표현했다고 한다. 

바닥에 그려진 발자국을 따라 대숲을 지나 문을 열고 들어

가면 카페가 먼저 나온다. 이곳 역시 최 작가의 작품들로 

장식되어 있다. 커피 맛도 일품이지만, 차만 마시고 나오기

에는 아쉬운 곳이다. 입장료를 내고 미술관 안쪽으로 들어

가면 탄성을 자아내는 공간이 줄줄이 이어진다. 미술에 별

다른 관심이 없더라도 입장료(1만5천원)가 아깝다는 생각

은 들지 않을 것 같다. 

1 젊은달와이파크 
입구를 장식하고 

있는 ‘붉은 대나무’. 붉은 
강철 파이프를 이어 붙여 

만들었다. 2 미술관 
입구의 카페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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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星
매표소를 지나면 나무를 겹겹이 쌓아 올린 거대한 돔 안으

로 들어서게 된다. ‘목성’이다. 소나무를 쪼개 만든 장작은 

어느 하나 같은 것 없이 모양이 제각각이다. 장작 사이 무

수한 틈새로 들어오는 햇빛 조각이 별처럼 눈부시게 반짝

거린다. 겨울바람이 차갑지만, 신기하게도 돔 안은 포근하

고 아늑하게 느껴진다. 우주를 표현했다는데, 거대한 둥지 

같기도 하고, 생명을 품은 어머니의 자궁 같기도 하다.

‘목성’ 안으로 들어온 한 아이가 바닥에 비친 빛을 이리저

리 밟으며 신나게 뛰어다닌다. 여름에는 이 바닥에 물을 찰

랑찰랑 채운다. 그 위로 빛이 쏟아지면 장관이 연출된다고 

한다. 야간에는 바닥에 매트를 깔고 꼭대기에 뚫린 둥근 구

멍으로 쏟아지는 별들을 감상하며 명상이나 요가를 하는 

체험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안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사진으

로만 봐서는 목성의 규모를 체감

하기 힘들다. 돔 높이가 15ｍ에 달

하고 꼭대기 구멍은 지름이 3ｍ나 

된다. 철골 빔으로 돔의 뼈대를 만

든 뒤 장작을 철사로 일일이 

묶어 쌓아 올렸다. 작품에 들

어간 소나무 장작은 무려 

200t에 이른다. 

RECYCLE
‘목성’에서 나와 나무 터널을 지나면 사방이 꽃으로 뒤덮

인 공간이다. 작품명은 ‘시간의 거울-사임당이 걷던 길’.  

만발한 꽃처럼 관람객들의 표정도 환해진다. 가운데 놓인 

벤치에서 인증샷을 찍고 나오면 ‘우주정원’이 나타난다. 

목수가 작업하다 남은 나무 파편들을 엮어 별똥별이 떨

어질 때 소용돌이치는 빛을 표현했다.

나무 파편으로 만든 ‘우주정원’처럼 이곳에 전시된 작품

은 버려질 자재를 모아 되살린 것들이 대부분이다. 굵은 

체인으로 된 도르래를 엮어 만든 그물 위에 꽃으로 장식

한 폐차를 얹은 작품도 있다. 대형 선박에서 쓰다 버려진 

1 정원에서 본 야외 
구조물 ‘붉은 파빌리온’과 

소나무 장작을 돔 모양으로 
쌓아 올린 ‘목성’의 일부

2 ‘목성’ 안에서 꼭대기의 둥근 
구멍을 올려다봤다.
3  ‘목성’의 나무 틈새로 
햇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다. 2

1

3

4

5

4 ‘붉은 
파빌리온’에 전시된 
조각 작품. 5 사방이 

꽃으로 장식된 ‘시간의 
거울-사임당이 

걷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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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려진 도르래를 

엮어 만든 그물 위에 꽃으로 
장식한 폐차를 얹어 놓은 작품
2 ‘우주정원’의 안쪽을 
들여다봤다. 3 목수가 
작업하다 남은 나무 
파편들을 엮어 만든 

‘우주정원’

4 정원에서 
본 ‘붉은 대나무’와 
회오리 모양의 ‘실버 

드래곤’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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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르래는 통영의 폐업한 조선소에서 구

한 것이다. 하늘로 승천하는 모양의 ‘검은 드

래곤’은 420개의 재생 타이어로 만들었다. 

사실 8천평에 달하는 젊은달와이파크 자

체가 거대한 재생 공간이다. 이곳에는 원

래 술샘 박물관이 있었다. 술이 샘솟는다

는 ‘주천’(酒泉)이라는 지명에서 시작된 박

물관이다. 2014년 야심 차게 문을 열었지만 

기대만큼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영월군은 

관람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박물관 옆에 건

물 4개 동으로 구성된 주막거리를 조성했

다. 하지만 이 지역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

발로 건물만 지어놓은 채 운영은 하지도 

못했다. 그렇게 덩그러니 방치됐던 이곳은 

최옥영 작가의 손을 거쳐 작년 6월 젊은달

와이파크로 재탄생했다. 

기존 건물을 미술관으로 뜯어고치면서 나온 폐자재들도 

모두 작품으로 탈바꿈했다. 야외에 설치된 회오리 모양의 

‘실버 드래곤’이나 은색 정어리 떼를 표현한 ‘실버피쉬’는 

건물 바닥에서 철거한 온돌 파이프로 만든 것이다. 

     

예술은 보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
‘붉은 대나무’나 ‘목성’처럼 이곳에 있는 작품들은 관람객이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기만 하는 전시물은 아니다. 관람객이 직접 그 속에 

들어가 만지고 교감하면서 즐길 수 있다. 

야외에 설치된 붉은 파빌리온 역시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공간이다. 붉은 강철 파이프로 만든 거대한 구조물 곳곳에 작

품이 놓여 있다. 거대한 도마뱀처럼 생긴 ‘거울 도마뱀’ 아래 서서 

올려다보면 스테인리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볼 

수 있다. 붉은 파빌리온의 붉은색 강관이 거울에 비쳐 물결치듯 일

렁이면서 도마뱀 무늬처럼 보이기도 한다. 

붉은 통로를 지나면 푸른 사슴이 놓인 두 번째 파빌리온이 나온다. 

공중에는 그물로 만든 거대한 거미 모양의 ‘스파이더 웹’이 매달려 

있다. 별도의 이용료(5천원)를 내면 직접 거미 모양의 그물 안에 들

어가 놀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물에 누워 햇빛과 바람을 맞

으며 영월의 자연을 만끽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실내 전시와 야외 설치 작품은 하나의 동선으로 리드미컬하게 이

어진다. 야외 설치 작품인 ‘목성’에서 나와 실내로 들어와 작품들을 

구경하고 다시 야외 구조물인 붉은 파빌리온으로 올라가는 식이다. 

곳곳이 포토존이어서 관람 내내 카메라 셔터를 누르지 않을 수 없

다. 마지막 전시관은 술샘 박물관이다. 주막거리의 건물 4개 동은 

미술관으로 탈바꿈했지만, 술샘 박물관과 그 안의 전시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운영시간 
화∼일요일 10:00∼18:00, 월요일 10:00∼16:00(변동 가능)

입장료 
성인·청소년 1만5천원, 어린이(36개월∼12세) 1만원, 스파이더웹 이용료 5천원 

 
4 붉은 파빌리온의 

‘스파이더 웹’. 관람객이 
공중의 그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다.
5 붉은 파빌리온의 ‘거울 

도마뱀’

 
1 ‘검은 드래곤’ 안에 

들어가 위를 올려다봤다.
2 420개의 재생 타이어로 

만든 ‘검은 드래곤’. 
3 최정윤 작가의 ‘실과 소금의 

이야기’. 소금으로 만든 청동검과 
우주의 무한한 색상을 담은 

실로 만든 청동검이 
어우러져 있다. 

1

2

4

3

5


